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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0마력
수퍼카의 박
진감 넘치는
레이스에 도
전하라.

BMW 그
룹 코리아는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
언십’에 신설된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경주)
인 BMW M 클래스(BMW M Class·사진) 참가
선수를 모집한다. BMW M 클래스는 대한자동차
경주협회(KARA)가공인한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정식 클래스로 BMW의 슈퍼카인 M4 단일 차종
으로만경주한다.전세계에서BMW원메이크레
이스가열리는것은이번이최초다.

참가 신청 자격은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
A) 공인 국내 B등급 라이선스 및 M4 모델 소유자
이다. BMW M4 쿠페 컴페티션은 3.0리터 M 트
윈파워 터보 엔진 탑재로 최고 출력 450마력의 강
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0-100km/h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4.0초다. 국내 공식 판매가는
1억1140만원.

상금 규모는 국내 아마추어 대회 중 가장 큰 총
1억원이다. 신설 대회인 만큼 신청자 중 선착순
20명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롤 케이지와 시트,
브레이크패드등의튜닝용품과설치를지원한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4월 6일까지 슈퍼레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BMW M 클래스는
4월 21∼22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6번의 경기가 열릴 예
정이다. 원성열기자sereno@donga.com

‘BMWM클래스’도전하라
B등급라이선스·M4모델소유자참가가능
상금최대1억…선착순20명에튜닝지원

뉴 푸조 308은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능력과 높은 연료 효율성을 두루 갖춘 해치백의 새로운 강자다. 308 GT 라인은 전용 앰블럼과 휠 등을 적용해 매력을 더했다. 사진제공｜한불모터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
다. 국토부는 11일 2009년부터 적용될 새 번호
판의 시안을 공개하고 25일까지 국토부 홈페이
지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
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이 체계로 표

현할 수 있는 약 2200만개의 번호가 모두 소진
된 상태다.

새 번호판 체계는 앞 2자리를 3자리로 변경하
거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숫자를 추가하면 약 2억개, 받침을 추가하
면 6600만개의 번호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국토
부는 번호판에 태극 문양을 넣거나 글자체를 바
꾸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원성열 기자

자동차번호판체계·디자인내년상반기부터교체

앞 2자리→3자리, 태극문양 디자인 검토 국내 명문 레이싱팀 ‘인디고 레이싱’이 한국팀
최초로 블랑팡(Blancpain) GT 아시아 대회에 출
전한다. 4월 14일말레이시아세팡서킷에서개막
되는 2018 블랑팡 GT 아시아 시리즈는 유럽에서
주로열리던대회가이번에아시아권역으로무대
를 넓혀 개최하는 행사이다. 투어링카 최고급 클
래스 가운데 하나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아우디, 벤츠, 에스턴마틴 등 8개 이상의 세계 정

상급자동차메이커가참여한다.
인디고 레이싱은 GM3 클래스 출전을 확정했

으며, 메르세데즈 벤츠 AMG GT를 기반으로 만
든 튜닝카로 출전한다. 출전 선수는 베테랑 최명
길과 채널A ‘하트 시그널’에 출연해 주목 받았던
서주원이다. 두 선수는 풍부한 국제 레이싱 무대
경험과국내대회우승한경험을바탕으로최고의
기량을선보인다는각오다. 원성열 기자

인디고레이싱, 한국팀최초 ‘블랑팡 GT’ 출전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해치백 ‘뉴 푸조 308 GT’ 시승기

푸조 308은 수입 해치백의 부활
을 이끌 수 있을까?

소형 SUV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한 때 2030 세대의 생애 첫 차 1순위

였던수입해치백의인기가조금주춤해진것은사
실이다. 설상가상 ‘해치백의 교과서’로 불리던 폭
스바겐 골프가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판매 중지된
것도승승장구하던해치백인기를시들게했다.

이렇게 한동안 잊혀졌던 해치백의 매력은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푸조
308을 시승하면서 되살아났다. 프랑스 감성의

세련된 디자인에 펀 드라이빙 능력과 뛰어난 연
비까지 갖춘 308 GT 라인을 시승했다.

뀫젊은 감성 사로잡는 강렬한 디자인
유행과 패션에 민감한 2030세대에게 디자인

은 자동차 구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
소다. 4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로 돌아온 푸조
308의 디자인은 프랑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
성에 스포티함까지 더해 확실히 눈길을 끈다.

전면부는 풀 LED 램프와 크롬 소재의 입체적
인 프론트 그릴을 적용해 고급감을 더했다. 후면
부에 적용한 시간차를 두고 점멸하는 ‘LED 시
퀀셜 방향 지시등’도 매력적이다. 시승 모델인
GT 라인의 경우 전용 뱃지와 다이아몬드 컷팅
17인치 휠을 적용했다.

실내 디자인도 외관에서 받은 신선한 이미지

를 그대로 이어갔다. 푸조 고유의 미래지향적 인
테리어 콘셉트인 아이-콕핏(i-Cockpit꺢)이 적
용된 실내는 독일차나 일본차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느낌의 고급감으로 운전자의 기분을 들뜨
게 한다.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췄다는 점 하나만
으로도 이 차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뀫운전의 재미 만끽할 수 있는 균형잡힌 성능
푸조 308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강렬하고

균형잡힌 성능에 있다. 컴팩트한 차체는 1.6리
터 BlueHD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통해 꽤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푸조 303 GT 라인의 배기량은 1560cc, 최고
출력은 120마력(3500rpm), 최대 토크는
30.61kg.m이다. 공차중량이 1410kg에 불과한
308 GT 라인에는 차고 넘치는 스펙이다.

특히 최대 토크가 실용 가속 영역인 1750rp
m부터 발휘해 초반 가속과 100km 내외에서의
추월 가속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할만한 순발력
을 발휘한다. 퀵 시프트 기술이 반영된 6단 자동
변속기의 빠른 변속 능력도 운전의 재미를 더해
준다. 좀 더 높은 RPM에서 변속이 이뤄져 한층
빠른 가속이 가능한 스포츠 모드도 있다. 물론
2.0 디젤 엔진의 해치백을 경험한 운전자라면
약간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반 도로에
서 펀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압도적인 연비는 덤이다. 17인치 휠의 308 G
T 라인 공인 복합 연비는 14.6 km/L(고속도로
기준 15.9 km/L, 도심 13.6 km/L)다. 고속 주
행을 즐겨도 13∼14km/L 내외는 유지하고, 고
속도로 정속 주행에서는 18∼19km/L 수준의
높은 연비를 자랑한다. sereno@donga.com

젊은감성담은 ‘해치백의새강자’…생애첫차로딱
프랑스감성더한세련된디자인눈길
6단자동변속기·스포츠모드등장착
17인치휠·14.6km/L공인연비매력


